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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과 협 , 중 기 의 운 성

장동 니다.

울 의  중 기 중 에

 북0일 열린 제북6대 장 선출을 위

한 정책토론 에 내걸린 슬 건이

다. 3확0만 중 기 인을 대표 는 

중통령(중 기  대통령) 을 뽑는 

 토론 장은 다. 300

 명 넘는 중 기 인이 다. 

리  라  있는 사람  부00  

명에 달 다. 

만 상 토론 에 는 혁신

의 대안은 아 기 어 웠다. 대신 

중 기 의 어 움을 덜어주겠다

는 공 만 쏟아졌다. 대기 의 무

비한 골 상권 침해를 겠다  

표준원 센터를 설 해 중 기

이 대 는 선순환 조를 겠

다  단체수의계  제 를 활

키겠다  상공인을 위해 리 

정책 을 원 겠다  산 은

의 정책 을 대기 이 아니라 

중 기 에 쓰  전환 겠다  등

이었다.

후 들은 또 중 기 이 처한 

어 움에 대해 근 간 단 과 최

 인상이 중 기 에 위협이 

되고 있다 고 을 다. 해법 중 

나  외 인 근 의 차등 용 

등을 주장 다. 

별  최 을 다르게 용

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 한다

고 주장 는 후  있었다. 정  

어 움에 빠진 중 기 의 인건비 

을 줄 줘  한다는 것은 공통

인 인 이었다.

권  중 기 협동조 의 대

표인 선거이기 때문에 원을 조

는 것은 당연 다고 할 수 있다. 

만 혁신과 협 이 운 성장동

이라는 슬 건이 무 해 다. 

중 기 의 근본 인 경쟁 을 

기 위한 론  되  않

고, 취 난에 달리는 청년이 왜 

중 기 을 기피 는   원히 

변 는 후  었다. 대신 중

기  위기의 원인을 대기 과 정

만 돌리는 분위기  팽배 다. 

북 간이 넘는 토론 에  중 기

은 전히 호 아  는 존재

다. 중 기 정책이 련된 이후 수

십 년간 랬던 것처 .

오는 북8일 선출되는 중기중 장

의 기는 화년이다. 확개 주요 경제단

체장에 면  총리  의전, 대

통령 공  해외 순방 동  등 예우를 

는다. 매 인 리다. 만 좋

은 대우에는 에 맞는 책 이 따르

기 련이다. 3확0만 중 기 인의 미

래를 위한 비전을 제 는 것  

중 나 아닐까. mgk@hankyung.com 

중소기업

제조  생산의  단계엔 대 분 불

량품을 내는 공정이 있다. 몇 년 전

만 해  원이 일일이 눈으  인 다. 

이후 컴퓨터  카 라  찍은 정상제품 

상과 대조해 불량품을 아내는 머신

비전이 나왔다. 만 머신비전에  한

계  있었다. 불량품을 잡아내  못 거

나 정상제품을 불량품으  인 는 일

이 많 다. 내 인공 능(AI) 스타트

(신생 벤처기 ) 수아랩은 이런 단순한 

검수 을 AI 딥러닝 기술  해결 다. 

송기  수아랩 대표는 수아킷은 딥러

닝 기술을 용해 기존 머신비전 다 쉽

고 빠르고 정 게 불량품을 아내는 

프트웨어 라며 인 기술을 인

정 아 삼성 L육 창K 한  등 내 대기

에 수아킷을 판매 다 고 말 다.

사람은 사람다운, 기계는 기계다운 일을
울대 기계항공공 를 졸 한 송 대

표는 인텔 등에  연 원으  일 다 

북0부3년 다. 는 검사 현장의 엔

니어들이 단순 에 달리는 것이 안

타까웠다. 사람은 사람다운, 기계는 기

계다운 일을 으면 좋겠다 는 생 으  

다. AI를 활용해 해법을 아 기

 다. 당 만 해  내에 AI 기술을 

춘 기 이 거의 었다. 기술   

관건이었다. 기술  를 위해선 인재

 필요 다. 래   초기 터 난

해 부0월까  화년 간 스타트  성 공간

인 울대 연 공원에 있었다. 

는 졸 을 앞둔 선후배에게 대기

과 달리 일 는 재미를 느끼  해주겠

다 고 제안해 어느 정  성공을 거뒀다. 

수아랩엔 울대 출신 엔 니어  많다

고 다.

실제  재미있게 일 다. 인재   

신나게 일 니 성과  났다. 수아킷은  

결과물이다. 예컨대 스 트폰 공장에  

기존엔 엔 니어  제품의 흠집 먼  찍

힘 등 다양한 결 의 이미 를 일일이 수

동으  해  다. 수아킷은 정상제

품과 수의 불량품 이미 를 면 

스스  습해 불량품을 빠르고 정

게 아낸다는 게 사 측 설명이다. 송 

대표는 기존 머신비전은 신제품이 나오

면 신제품과 께 기존 제품을 일일이 다

 해  만 수아킷은 습 완료

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불러와  

습 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 신 게 

용할 수 있다 고 다.

빠르고 정확하게 불량품 찾아내
다양한 생산 현장에 용할 수 있는 것  

수아킷 프트웨어의 이다. 기존 머

신비전은 이미  불규 면 불량품

을 잡아낼 수 었다. 수아킷은 이미  

잡해  딥러닝 알고리즘 습을 통해 

해 할 수 있다. 이런 장 을 기반으  태

양광 인쇄 기판(P독도) 디스플 이 등 

전기·전 를 비롯해 동차 ·음료 철  

의  분  등 다양한 산 에 용 다. 

내 삼성 L육 창K 한 뿐만 아니라 웨

이 요타 니콘 등 중 , 일본 기 에  

수출 다.

수아랩은 내외 머신비전 분  선두

체  AI 분 에  성공한 몇 안 되는 

내 스타트 이란 평 를 는다. 난해 

매출은 전년 대비 다섯 배 증 다. 송 

대표는 일과 일본은 기술 , 한 은 

성비  승 는 게 싫었다 며 최고

의 기술 을 춘 기 으  키우고 싶다

고 말 다. 전설리  기자  sljun@hankyung.com 

스스로 습 는 딥러닝  통해

정상제품과 불량품 이미지 비교

기존 SW보다 신 ·정  검수

태양광·車 등 다양한 산  적용

내 대기 과 中·日기 에 판매

수아랩 스마트공장 소프트웨어 ‘수아킷’

인공지능 입힌 SW  불량품 정교하게 찾아내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sjlee@hankyung.com)로 신청받습
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송기영 수아랩 대표가 제조업 불량 검사 소프트웨어 수아킷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 전설리 기자

“이노비즈기업 디지털 전환·스마트공장 구  돕겠다”

이노비즈기 (기술혁신 중 기 )이 

화차 산 혁명을 주 할 수 있  이노

비즈협  디 털 전환과 스 트공장 

을  원 겠다.

신  이노비즈협  장으  취 한 

조홍래 한 키  대표(사진)는 북0일 

울 논현동 피리얼팰리스호텔

에  기 간 를 열고 이같이 

말 다. 조 신  장은 남대 기

계공 과를 졸 한 뒤 한 룹

에  일 다 부998년 한

키 을 설립 다. 이 

사는 공압기기, 실린

, 산 용 첨단 봇 등을 생산 고 있

다. 종 원은  부30명이다.

조 장은 의·협 ·융 을 기반으

 민  화만달러 대를 견인 는 

한 이노비즈 를 협  비전으  제

다. 는 이를 위해 기  공동 연 개

을 고, 사물인터넷·센 · 봇 

등 혁신기술  활성 겠다 고 

조 다. 조 장은 디 털 기술 산

으  제품뿐 아니라 기 ·개 ·생산·

비스 등 기 의 든 활동을 디 털  

전환  않으면 생존 기 힘든 

대 라며 이노비즈기 이 

 대응할 수 있  원 겠

다 고 혔다. 

또 이노비즈기 이 혁신 

수출기 군으  변신

할 수 있  수출기

 굴과 량 에 나 겠다고 덧

붙 다.

기 정신의 중요성  조 다. 

는 최근 사 인 분위기 때문에 

기 정신이 실종되고  대신 재

 재산  변신 는 움 이 

있다 며 이노비즈협  기 정신

을 되살리는 언 이 되  겠다 고 

말 다.

정 의 주 성장 정책과 관련해 

원사들이 정규  전환, 근 간 단

, 최  문제 등에 애 사항이 있

는 것을 잘 안다 며 다고 언제까  

이 문제에만 매달 선 안 되고 혁신성장

을 통해 이를 돌파해나  한다 고 덧

붙 다. 이날 장 이·취 에는 이노

비즈기 인 300  명이 참 다.

 김낙훈  중소기업전문기자  nhk@hankyung.com 

 조홍래 신임 이노비즈협회장

기  공동 연 개발 강 해

 4차 산 혁명 주도해 나갈 것

세계디자인가  이사진 초청

디자인진흥원, 세미나 열어

중소기업 혁신 내걸었지만 …
위기감만 부 긴 ‘중통령’ 선거

수아랩
설립 2013년
위치 서울 서초구 서초대로
주요 제품 딥러닝 머신비전

특징
제조업 불량 검사 소프트웨어로
비정형, 불규칙적인 불량을 빠르고 
정확하게 검출

현장에서  
김기만 기자
중소기업부

한 디 인진흥원은 세계 인 디 인 

단체 세계디 인기 의 이사진을 초청

해 미래 디 인을 주제  북북일 세미나를 

연다. 세계디 인기 는 부9확7년 립한 

세계 최대 규 의 비 리 디 인 단체다. 

디 인진흥원 삼성전  L육전  현대차 

웅진코웨이 등 내 부부개 기 ·단체를 비

롯해 확0  개  부80  개 기관·기 · 교

 원이다.

경기 성남 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

인센터에  열리는 세미나에선 부0개  

부0  명의 디 인 전문  디 인 혁신

의 미래를 주제  토론한다. 루이  키

에토 세계디 인기  장을 비롯해 이

돈태 삼성전  디 인경 센터장( 사

장), 데이비  수  미  타파웨어 브

랜즈 사장  등이  연한다.

 전설리  기자  sljun@hankyung.com 

 후보 5명 정책토론회 열

인건비 부담 줄여달라  한목 리

 경쟁  강 방안·비전 제시는 어

<기술혁신中企>

오는 28일 치러지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
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앞서 준법선거를 다짐했다. 이번 선거에는 원재희(왼쪽부터) 
이재광 주대철 김기문 이재한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.  김영우 기자 youngwoo@hankyung.com 

“中企 대통령 내가 적임자” 


